
광주가 벤처도시가 될 때 대한민국은 혁신주도국가가 됩니다!
GIST 이흥노 교수
2017년 10월 24일

경제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면 “경제가 좋다“ 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경제가 좋지 않다” 가 되는 것이지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 입니까? 
굶지 않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매우 다양해 졌지요. 
선호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이지요.
이렇게 “잘 산다” 라는 기준은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경제가 좋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사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의 인위적 상승을 통한 소비촉진 및 성과분배 정책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추구로 좋은 경제를 유지 할 수 있을 까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세금 지원에 의한 임금의 인위적 상승 만으로는, 
좋은 경제를 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생산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산성 증대가 없으면, 세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과 함께 써야 합니다.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법률상담로봇 등과 같은 
혁신 제품과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GIST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타운 조성”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조원의 재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젊은 기업가들을 양성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들어가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업을 
왜 광주에서 주도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하는 답을 말씀드리고, 오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 사업이 광주에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학기술을 생산해내는 광주과기원이 있습니다. 
첨단특구 안에는, 광주테크노 파크, 광기술원 등 유관 기관들이 가깝게 위
치해 있어 협력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출연 기관들과도 연계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빠르게 움직이는 5%에서 나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5%입니다. 
광주과기원이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들과 협력하여, 
인공지능기술 기반 벤처창업 선도모델을 만들기에는 
광주시가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시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혁신주도 형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광주과기원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광주과기원의 사업 계획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광주에서 과기원과 광역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모델을 전국 곳곳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대한민국을 혁신이 주도하여 지속 성장하는 사회로 전환하여
야 합니다. 
혁신기술에 기반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저비용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산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나누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선진사회로 전
환하는 것 것입니다. 

라고 말 합니다. 

끝 


